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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의 흔적(markers)입니다.

7

인터뷰어 신국원 (월드뷰 편집위원, 총신대 교수)

김.준.영.

신국원 (이하 신) 오랜만입니다. 마커스, 나의 미래공
작소(이하 나미공), 문화캠프 핌(P.Y.M), 예학당 등 젊
은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 애쓰는 귀한 사역들 
가운데 이렇게 월드뷰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김준영 디렉터의 사역을 
월드뷰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
다. 먼저 신앙 배경부터 말씀해주시죠. 

김준영 (이하 김) 

신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사역이 마커스 미니스트리
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나온 발자취와 함께 마커스 설립
배경과 과정을 이야기 해주시지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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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흩어졌다, 발전적 해체라고도 하던데 어떤 의미
인가요.  

김

팀이 깨져서 사라진 해체가 아닌, 
마커스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채  
각자의 자리로 흩어진 겁니다.

나의미래공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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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이 부분은 덕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라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중에 헤어짐이 아름다운 
예가 많지 않거든요. 어찌 되었건 이런 시도를 했다는 자
체가 참 훌륭하다 봅니다.  

신 다양한 사역이 있어요. 마커스 사역 중 크리스천 예
술가들의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이후 지금은 크리스천 
예술가를 훈련하는 ‘예학당’이 눈길이 갑니다.  

김

 

 
신 ‘예학당’이 벌써 12기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역을 지속할 수 있던 비결은 뭡니까? 

목회자는 신학교나 신대원 등 
훈련 과정이 있지만, 

왜 크리스천 예술가에겐
그런 과정이 없을까? 

이것이 예학당의 시작입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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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그러면 초창기 마커스의 크리스천 예술가들의 모임
인 ‘ART AND SOUL NETWORK’과 현재의 ‘예학당’은 
같은 사역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김

신 중심 인력이 있으니 지속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은 모이기 쉬워도 자발적으로 모여 지속하기는 쉽
지 않거든요. 

김

  

신 김준영 디렉터가 생각하는 문화사역은 어떤 것인
가요?  

예학당 



김

신 혹시 앞서 언급한 사역들 이외에 문화사역자를 양
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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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신 많은 사람들이 문화 사역을 생각하고 꿈꿉니다만, 
관심과 패기만으로는 쉽지 않죠. 문화사역이란 말도 무
성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문화사역을 한다는 것이 애매하
고 막연할 수 있어요.  뒤따르는 청년사역자들에게 본인
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방향을 제시한다면요.



신 세상에서 예수 문화 만들기, 문화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미래공작소>에는 예학
당, 만나다, 배우다 등도 있지만, 여름에는 청년을 대상

으로 하는 문화캠프 P.Y.M도 있습니다.  

김

P.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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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작사가로 유명합니다. 김준영 디렉터가 직접 쓴 가
사 속에는 일상 속 신앙 고백이라는 하나의 주된 메시지
가 있기도 하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표
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르신 곳에서’가 있고, 번역한 ‘온
전케 되리’도 있습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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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그래도 비판은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김

신 문화를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문화 변혁에 대해 고
민했던 한 사람으로 이 사역이 과거 제가 문제의식을 갖
았던 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더라면 좀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하진 않았을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듭니
다. 맨땅에 헤딩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김준영 형제의 
사역이 월드뷰 독자들에게 좋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
랍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수업』 나만의 시편 만들기


